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파인세라믹, 핵심 소재산업으로 부상
요업기술원-산자부, 기술혁신 클럽 발족 … 2002년 수입비중 70% 육박

차세대 성장동력산업의 핵심 소재로 부각되고 있는 파인세라믹 사업 추진을 위해 정부와 연구기관이 힘을 

모으고 있다.

요업(세라믹)기술원(원장 정수철)은 11월27일 <산․연 연합 파인세라믹 기술혁신 클럽>을 발족하고 산업자

원부 생활산업국장(고정식) 주재 아래 1차 모임을 개최했다.

<산․연 연합 파인세라믹 기술혁신 클럽>은 요업기술원과 함께 삼성전기, 쌍용머터리얼 등 68개 세라믹 부

품소재 생산기의업 부설연구소들이 주축이 되어 구성됐다.

파인세라믹은 10대 차세대 성장동력산업 중 6개 산업분야(디지털 TV․디스플레이․차세대 반도체․차세대 

이동통신․지능형 홈 네트워크․차세대 전지)에 핵심 부품소재로 부상하고 있다. 그러나 국내에서는 파인세라

믹 소재의 70% 이상을 일본 등 선진국으로부터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국내 생산기반 구축이 시급한 실정이다.

파인세라믹 소재의 수요 및 수입현황(2002)

수  요 수  입

수요량 사용액 수입량 수입액 비  중

29억8000톤 5054억원 15억7000톤 3494억원 69.1%

산자부는 <산․연 연합 파인세라믹 기술혁신 클럽> 발족을 계기로 파인세라믹 소재 생산자, 부품 사용자, 

최종제품 제조자 간의 공동개발 유도를 통해 파인세라믹 소재의 국내 생산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.

또 공동 R&D, 개발기술 산업화의 공동추진, 기술이전, 기술정보 교류, 중소기업 기술인력 확보 지원 및 국

제 기술협력 등의 활동을 통해 파인세라믹 분야의 연구역량의 극대화하고, 중장기적으로 국내대학 및 해외 주

요 세라믹 연구소와 기업들까지 참여시키는 등 범세계적인 파인세라믹 연구클럽으로 발전해 갈 수 있도록 적

극 지원할 방침이다. <조인경 기자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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